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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대하여

경기 침체, 청년 실업난, 인구의 노령화 등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으로 선순환할 것이라고 말한

다. 하지만 내일의 파이를 오늘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대해 회의적인 측 간의 공통된 질문은, 성장으로 연결되는 복지, 즉 “생산

적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선진복지의 대표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복지 역사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잘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스웨덴 모델이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스웨덴 복지 모델의 역사적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스웨덴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인 교육복지

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이 가능

토록 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스웨덴 복지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도 구체적으

로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복지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혁을 거친 결과물

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많은 대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

회복지의 중요한 수단인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회

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상생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에게 알맞은 성장과 복지의 연

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는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한 이 책이 우리나

라의 생산적 복지정책 확립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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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및 연세-SERI EU 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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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영역은 세계화, 불평등 레짐과 정치변동이다. 최근 비교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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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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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개인의 진로개발지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 분야는 대학생 핵심역량개발, 창의적 진로개발정책, 녹색성장과 인적자원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OECD, ILO, UNESCO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협업하였으며 ‘평생진로개발의 이론과 

실제’(2005), ‘미래의 직업세계’(2006), ‘대학생 핵심역량진단체제’(2013) 등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다수의 논문

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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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다.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론, 비교정책론, 그리고 노령화와 연금제도 등이다.  Policy and Politics, Ageing an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등을 비롯한 유럽, 미국, 중국, 한국, 일본에서 사회정책에 관련

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Revisiting the Role of Bureaucrats in Pension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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